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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설공단, 첨단장비 동원해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나선다

- 2.16.(금)부터 내달까지, 겨울 동안 얼다 녹기 반복한 도로‧교량 등 집중 안전점검

- 자동차전용도로 총 12개 노선 대상…사각지대 드론, 열화상‧내시경 카메라 등 활용

- 공단 “첨단 안전관리 체계 도입 및 강화 통해 ‘안전 서울’ 만드는 데 총력 다할 것”

□ 다음 주,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‘우수(雨水)’를 앞두고 겨우내 얼었

던 도로시설물이 녹으며 생길 수 있는 손상 등 상태를 확인, 안전사

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․교량 등 점검에 나선다.

□ 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, 이하 ‘공단’)은 해빙기를 맞아 2.16.

(금)부터 내달 중순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대상 해빙기 집중

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○ 점검 대상은 ▴올림픽대로 ▴강변북로 ▴서부간선도로 ▴동부간선

도로 ▴국회대로 ▴언주로 ▴내부순환로 ▴양재대로 ▴북부간선도

로 ▴우면산로 ▴경부고속도로 ▴강남순환로, 총 12개 노선 160

개 교량과 터널․지하차도 및 옹벽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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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단은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시설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

침하, 콘크리트 떨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마다 시민 이용이 많

은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한다. 이번 점검에서는 전용도로 포

장부 손상,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교량

하부는 타격 조사 및 근접 육안조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.

□ 특히 직접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, 열화상․내시경 카메라 등 첨

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, 점검을 통

해 손상이 발견된 시설물 중에서도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엔 즉시

보수하고 그 밖에는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, 추적 관찰하면서 순차적

으로 보수할 예정이다.

□ 공단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, 방지할 수 있는 ‘선제적 예방시스템’

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 외주용역에 의존했던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

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토록 전환하고 있으며, 향후 ‘자산관리시스

템’을 도입하여 빠르게 진행 중인 도로시설물 노후화에도 적극 대응

할 방침이다.

□ 공단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자동차 전용도로 점검 외에도

안전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고척스카이돔, 청계천, 서울어린이대공

원 등 공단이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 점검도 향

후 병행할 예정이다.



- 3 -

□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묵은 계절을 안전하게 보내고 새봄을

맞이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한 시설물을 더욱 철저히 점

검, 보완할 것”이라며 “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첨단 안전 관리 체계

를 도입,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‘안전 서울’을 만

드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(첨부) 관련 이미지

관련 이미지

드론 점검(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영 이사장)

도로시설물 지하차도 점검(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영 이사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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